
MS의 위상 큐비트 주장, 양자 커뮤니티 검토 직면

(2025.03.11.,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)

□ MS의 위상 큐비트 주장, 양자 커뮤니티의 신중한 검토

 ㅇ 양자 컴퓨팅 전문가들의 논란

  - 마이크로소프트는 첫 위상 큐비트를 창조했다고 주장하며 큰 주목을 

받았으나, 양자 컴퓨팅 커뮤니티 내에서 실험의 유효성 및 해석에 

대한 논란이 제기됨

  - 과거 Majorana zero 모드 관련 주장을 철회한 이력이 있어, 전문가들은 

이번 주장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임

 ㅇ 스콧 아론슨의 블로그 분석

  - 텍사스 대학교의 스콧 아론슨 교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장을 

신중히 다루며, ‘네이처’에서 해당 결과가 Majorana zero 모드

를 증명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었다고 언급

  - 아론슨은 위상 큐비트가 실험적으로 통제 가능하다면 중요한 진

전이지만, 현재로서는 여전히 이론적 단계에 있다고 평가

□ 위상(topological) 큐비트의 가능성과 도전 과제

 ㅇ 위상 큐비트의 이론적 배경

  - 위상 큐비트는 알렉세이 키타에프와 마이클 프리드먼 등이 1990

년대 후반에 제안한 개념으로, 비가환 애니온을 사용하여 제작됨

  - 이 큐비트는 오류에 강한 특성을 가질 수 있으며, 이론적으로 더 

높은 안정성을 자랑하지만, 제작과 조작이 어려움

 ㅇ 마이크로소프트의 작업과 그 의미

  -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구가 유효하다고 확인되면, 위상 큐비트를 

실험적으로 제어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음



  - 그러나 이론슨은 현재 위상 큐비트가 실용적이지 않으며, 단일 

큐비트나 30개의 큐비트가 계산을 가속화하는 데 유용하다고 주

장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지적

 

□ 위상 큐비트의 상용화 가능성

 ㅇ 상용화의 장애물

  - 양자 컴퓨팅의 상용화는 수천 또는 수백만 개의 신뢰할 수 있는 

큐비트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며, 이는 여전히 해결되지 

않은 문제

  - 마이크로소프트는 위상 큐비트를 상용화하려는 야심 찬 비전을 

제시했지만, 아론슨은 “몇 년 내”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장

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

 ㅇ 다른 주요 기업들의 접근법

  - 구글과 IBM은 대신 초전도 큐비트, 트랩 이온, 중성 원자 등을 

이용한 기술에 집중하며, 위상 큐비트보다는 더 실험적인 진전을 

보임

  -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구가 위상 큐비트가 양자 컴퓨팅의 미래를 열 

수 있다는 증거가 될지는 아직 불확실

 □ 향후 연구와 기대

 ㅇ 마이크로소프트의 후속 연구

  - 마이크로소프트는 추가적인 실험적 증거를 제공해야 하며, 이에 

대한 후속 논문이 발표될 예정

  - 아론슨은 후속 논문을 기대하면서도, 마이크로소프트와 경쟁자들

이 겪을 도전 과제를 강조  

(원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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